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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주간해외보험동향』코너개설 및 회원메일링서비스개시

  보험개발원(원장: 정채웅)은 10월 8일부터 홈페이지에서『주간해외보험

동향』이라는 코너를 신설하여 매주 제공하기로 하였다.

  금번 조치는 정채웅 신임원장의 보험연구소의 해외보험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험회사들의 해외보험시장에 대한 정보수요에 대

응하고 내부적으로는 해외보험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

인다.

『주간해외보험동향』코너는 매주 월요일에 제공할 예정이며, 북미, 유럽, 
일본, 중국 등지의 보험관련 뉴스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다루되 기타 신흥

보험국의 시의성있는 뉴스와 보고서를 부정기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홈페이지와 회원이메일을 통해 제공하던 보험동향 중 

『일본・중국보험뉴스』코너는 금번 신설되는 『주간해외보험동향』코너에 

통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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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너이름 : 주간해외보험동향

        2. 주    기 : 매주 초(주간발간)
        3. 내    용 :
           - 북미, 유럽, 일본, 중국 등지의 보험 및 경제・금융관련 뉴

스 또는 보고서

           - 기타 신흥보험국의 시의성있는 뉴스 또는 보고서

        4. 배    포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및 회원메일링서비스

  앞으로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는 보험업계와 보험소비자들에게 유익

한 보험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의적절한 보고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주간해외보험동향』샘플은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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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2007년 10월 8일자 『해외보험동향』 일부 

□ 미국의 건강보험 미가입자 증가 문제

o 보험미가입자 옹호단체인 Families USA는 2006, 2007년 기간 중 65세 이하 인구

의 1/3 이상이 부분기간 또는 전기간동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연구결

과를 발표함.

-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려 8900만 명의 사람들이 기초건강보험을 충분히 가입하

고 있지 않으며, 이는 2006년 인구통계국(Census Bureau)에서 발표한 숫자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임. 

- 국가 의료프로그램을 관할하는 상원의원 Max Baucus는 “9000만 명에 가까운 

미국인이 기초건강보험 부족으로 지난 2년간 질병과 상해의 공포 속에 살아야

만 했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언급함.

o Families USA의 1999, 2000년 기간의 연구에 비해 보험미가입자는 1700만 명이 

늘어난 것이며, 가장 큰 원인은 보험료의 증가인 것으로 보임.

- 인구통계국(Census Bureau)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한 수치에 의하면 2006년 건

강보험미가입자는 4700만 명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1년 중 전 기간에 걸쳐 미가

입 상태인 사람들만을 조사했기 때문임.

- Families USA는 그들의 결과가 부분기간동안 보험 미가입자였던 사람들도 포

함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추정값이라고 주장

o 건강보험 미가입 인구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순으로 많았으며 풀타임 근로자도 

많은 것으로 조사됨.

- 2006, 2007년 기간 중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인구는 캘리

포니아에서 1300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주인구의 41%에 달하는 

숫자임. 또한 텍사스는 930만 명으로 2위를 기록

- 이 들 중 70%는 풀타임 근로자였으며 50%는 2006, 2007년 기간 중 9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미가입자가 풀타임 근로자였다는 사실은 그들이 빈곤층이어서가 아니

라 단지 그들의 봉급으로 건강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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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자동차보험 연계 텔레매틱스 시장 거대 성장 전망

    

o 자동차보험과 연계된 텔레매틱스* 시스템의 유럽내 시장규모가 2015년까지 폭발적

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적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Frost & Sullivan의 텔레매틱스 연계 보험시스템 관련 

유럽시장의 전략분석에 따르면, 동 시장의 하드웨어(단말기 및 시스템) 수익은 2007

년  250만 € 에서 2015년에는 약 4억 8천만 € 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텔레매틱스는 운송수단에 무선통신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무선 인터넷 서비

스로, 특히 자동차 텔레매틱스 서비스는 이동통신기술과 위치추적기술을 자동

차에 접목시켜 차량사고, 도난감지, 운전경로 등을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

공해 줌.

 
o 이는 주로 2010년 시행 예정인 eCall** 텔레매틱스 의무장착 규정, GPS(Global 

Positioning Systems) 시장의 전반적 성장 등에 따른 결과이며, Norwich 

Union사의 PAYD(pay-as-you-drive; 주행거리별 보험료차등) 방식의 상품은 유

럽에서 처음 시판됨.

   ** eCall(emergency call)은 EU지역 어디에서나 자동차사고 발생시 신속구조를 

위해 EU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차량내 설치한 블랙박스를 통해 무선으로 

에어백전개와 임팩트 센서 정보를 전송하고 GPS가 지역 긴급구조센터에 연

계하는 시스템임.

o EC의 eCall 의무장착 법안에 따른 2010년 9월 모든 신규차량의 eCall 시스템 장착

의무화 및 PAYD 상품도입과 맞물려, 텔레매틱스에 연계한 보험상품의 성공여부는 

회사가 저렴한 가격을 제시함과 동시에 다양한 텔레매틱스 용도를 1개의 장치로 통

합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음.

o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량의 경로와 속도 추적이 가능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사고 빈도가 비교적 낮은 단거리주행 운전자 및 저연

령대 운전자를 타겟으로 보험료 절감 등 효과적인 마케팅을 통해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임.


